
SK인천석유, P-X 건설 “난관봉착”
인천 서구의회, 공사중단 결의문 채택 … 환경영향 평가 공개 요구

SK인천석유화학의 P-X(Para-Xylene) 증설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.

인천 서구의회는 SK인천석유화학의 P-X 플랜트 증설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.

서구의회는 제19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박형렬 의원이 대표 발의한 <SK인천석유화학 P-X 공장 공사

중지 촉구 결의안>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.

서구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“P-X는 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고 많은 양의 가스를 마시면 생명에도 위독한

물질”이라며 “공장 증설을 즉각 중단하고 안정성부터 검증해야 한다”고 촉구했다.

이어 “위험성을 고려해 공장 증설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”며 “SK인천석유화학과 서구는 주민과 지속적으

로 추진하고 안전성검증위원회의 검증결과와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하라”고 덧붙였다.

한편, SK인천석유화학은 원유를 정제해 합성섬유와 PET(Polyethylene Terephthalate) 병의 원료로 사용되는

P-X를 생산하는 플랜트를 2013년 초부터 건설하고 있다.

그러나 P-X의 환경 유해성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져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. <연

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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